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1 pp. 184-192,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1.18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84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순차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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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on Child’s Social Skills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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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버지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4-6 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이후 SPSS 
25.0 및 Process macro 4.2를 통해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
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순차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순차 매개효과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자녀
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 대상의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한 아버지 대상
의 연구를 진행하여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밝혔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 발달에 관련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부모 상담 시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에 관련된 개입이 유용함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했음에
그 함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of the father
and child,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A survey was conducted on 244 
fathers with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grades 4-6), and then correlation and 
mediating effec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4.2.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the child's 
self-esteem,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elf-esteem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elf-esteem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However,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This study revealed the influence of fathers on their children by conducting a 
research study on fathers. Such studies are relatively fewer than studies on mothers. This study presented
evidence to support the usefulness of interventions related to father-child communication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or parent counseling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Keywords : Self-esteem, Communication, Social Skills, Father-chil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School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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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
가정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환

경이고, 자녀는 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성격특성, 감정,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자존감), 가
치관, 사회적응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된다[1-5]. 이런 면
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
는 부정적 견해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정적 측면(즉 느
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6]. 이 자존감은 인간의 정신건
강, 행복감, 대인관계, 심리·사회적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3,7,8] 인간의 삶에 중요한 변
인으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
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되고, 이후 작은 
성취나 칭찬, 성공 그리고 부모의 애정, 존중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2,6,9].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0]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
녀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2,4,11,12]. 이 예측은 부모-자녀 사이에서 개방적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확인한논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13-15]. 그리고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선행요인 중에는 부모의 자존감을 들 수 
있는데[16,17],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 그의 의사소통 방
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11]. 같은 맥락에서, 사
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모델에서는 부모의 자존감이 자
녀의 자존감으로 전수된다고 했고[11,18-24]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과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2,11,25,26]. 지금까지의 내용
을 종합하면,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
향을 미치고 이것이 연속해서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세 변인
을 동시에 고려한 국내 연구의 수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한편, 인간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사회적 능력의 함양이 중
요하다. 사회적 능력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
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27], 적응
행동과 사회적 기술로 구성된다[28]. 또,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특정 행동들로, 개인이 환
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 

기술들로 정의된다[28]. 사회적 기술의 함양은 인간 전 
생애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학령기 자녀에게 중요한 발
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학령기는 아
동이 한정된 사회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더 넓은 사회로 
나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기술, 사회성, 가치
관을 갖추고 독립된 개체로 발전하는 시기[5]이기 때문이
다. 둘째,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아동은 학업 
우수, 사회적 유능성 및 적응 등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29-31], 학령기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향후 학
업 부진, 학교 부적응,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성인기 정
신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5,31].

사회적 기술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로,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이나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서의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32-36]. 둘째로,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은 사회
적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다[5,37]. 자존감이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사용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과[38-43] 사회적 기
술의 적절한 사용이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44,45]의 공존이 두 변인의 상호보완적 관
계를 지지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기
술에 연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을 둔 
아버지로 결정했는데, 그 근거는 아래의 두 가지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이 특히 중
요한 시기임[46]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술과 연관이 있
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47,48]. 현
재까지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
한 연구는 주로 7세 이하의 영·유아와 중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져 왔다[15,23-26]. 둘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29] 어머
니-자녀 상호작용과는 상이한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자존감
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은 어머니의 영
향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으며 몇몇 변인의 효과 크기
는 어머니의 것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15,19,26,29,49-59] 아버지-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
자녀 상호작용의 상이한 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
루어져 왔기에[21,23-25,49]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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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
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
의 자존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
차 매개효과를 통해서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여기에서, 자
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은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을 의미함). 이를 통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나 학령기 자녀의 개인 상
담 및 부모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모-자녀 의사소
통 중요성의 근거자료로써 제공하려 한다.

1.2 연구 문제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은 순차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Serial dual mediation model).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아버

지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0일
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51부의 응답지를 얻었고, 설문 대상자가 아니거나 불성
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여 총 244명의 설문지를 통
계분석에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3.21세(SD=22.51)이
었고, 연령분포는 20대 2명(0.8 %), 30대 46명(18.9 %), 
40대 178명(72.9 %), 50대 17명(7.0 %), 60대 1명(0.4 
%)였다. 종교는 기독교 65명(26.6 %), 천주교 25명
(10.3 %), 불교 23명(9.4 %), 무교 131명(53.7 %)이었
다. 또, 자녀의 학년은 4학년 91명(37.3 %), 5학년 77명
(31.6 %), 6학년 76명(31.1 %)이었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 150명(61.5 %), 여 94명(38.5 %)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자존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자존감 척도는 모두 

Rosenberg가 1965년도에 개발한 척도[60]를 토대로 한
다. 아버지의 자존감 척도는 이은지가 수정한 척도[61]를 
이자영 등이 8번 문항을 수정·보완하여[62,63] 사용했
고,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자존감 척도는 박재우가 수
정·보완한 척도[64]를 사용했다. 두 척도 모두 긍정 문항 
5문항(1,2,4,6,7문항)과 부정 문항 5문항(3,5,8,9,10문
항: 역채점하여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10문항). 각
각의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가 각각 .864와 .857로 나타났다.

2.2.2 부모-자녀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측정 도구로 

Barnes와 Olson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65]를 김윤희가 번안한 척도[66]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2 개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개
방형 의사소통(홀수 항목 10 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짝
수 항목 10 문항)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역채점하여 사
용하며[65] 총 20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개방적이고, 점
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가 .919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기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Elliott와 Gresham이 고안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김향지[28]와 
한은선[30]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문성원[67]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유형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협동(6 문항), 자기주장(8 문항), 
책임감(5 문항), 자기통제(6 문항)이며 총 25문항이다. 
리커트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기술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8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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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Skew
-ness

Kur
-tosis 1. 2. 3. 4.

1. 3.25 .50 -.69 -.19 1.000 .746*** .682*** .521***

2. 3.85 .61 -.59 -.14 1.000 .738*** .624***

3. 3.88 .61 -.86 -.17 1.000 .598***

4. 1.29 .30 -.60 .43 1.000
1: Father’s self-esteem, 2: Father-child communication, 3: Child’s
self-esteem, 4: Child’s social skills, *** p<.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efficient(r)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과 Hayes[68]의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들의 경향
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각 측
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했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및 다중공
선성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버
지-자녀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Hayes[68]의 Process macro 6번 모
형을 적용하여 분석했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 수 5,000개 및 95 %
신뢰구간) 방법을 사용해 검증했다. 각각의 매개효과들
은 해당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
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68].

2.4 분석결과
2.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

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했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들이 모두 2와 
7보다 작으므로(최대 .86 및 .43)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 및 Tolerance값과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VIF값의 최대값은 2.9, 
Tolerance값의 최소값은 .35로 각각 10 미만 및 .100 
이상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다음으로 주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 각각의 변인들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자존감 및 자녀의 자존감은 높은 수준의 상관
관계(r≥.70)를 보였고, 그 외의 모든 변인들은 보통 수
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4.2 매개분석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

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래 Table 2에 제시했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자존감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B=.31, p<.001)을 미쳤고, 그 설명량은 27% 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존감은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91, p<.001)을 미쳤고, 56 %
의 설명량을 보였다. 자녀의 자존감에 아버지의 자존감
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을 때, 두 변인은 자녀의 자존감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36, p<.001 및 B=.52, p<.001)을 미쳤고 그 설
명량은 58 %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아버지
의 자존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
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했을 때, 아버지의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02, 
p>.05)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이 미치
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했고(B=.19, p<.001 및 B=.14,
p<.001) 이 모형의 설명량은 43 %였다. 

각 경로별 비표준화계수와 유의도를 표시한 그림은  
Fig. 2와 같다.

Ind. Dep. B β SE t
95 % CI

LL UL

1.  4. .31 .52 .03 9.50*** .25 .38
Model sum. R2=.27, F=90.16***

1. 2. .91 .75 .05 17.45*** .80 1.01
Model sum. R2=.56, F=304.43***

1.
3.

.36 .30 .08 4.74*** .21 .51
2. .52 .52 .06 8.28*** .40 .64

Model sum. R2=.58, F=168.95***

1.
4.

.02 .04 .05 .51 -.07 .11
2. .19 .38 .04 4.60*** .11 .27
3. .14 .29 .04 3.84*** .07 .22

Model sum. R2=.43, F=60.70***

1-4: Same as Table 1, Ind: Independent variable, Dep: Dependent
variable, Model sum: Model summary,
*** p<.001

Table 2. The result of direct effec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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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rial dual mediation model and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In parentheses, the direct 
effect that controlled indirect effects).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했다. 그 결과, 아
버지의 자존감(X)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M1)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기술(Y)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아버
지-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95 %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B=.17, CI{.09,.24}). 다음으로 아버지의 자존감(X)이 
자녀의 자존감(M2)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기술(Y)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녀의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부트
스트랩 95 %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B=.05, CI{.02,.09}). 또 아버지의 자존
감(X)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Y)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자녀 의사소통(M1)과 자녀의 자존감(M2)의 순차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부트스트랩 95 % 신뢰구간에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07, 
CI{.03,.11}). 따라서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
존감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이 확인됐으며, 또 아버지-자
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경로의 유의성
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총 효과는 부트스트랩 95 % 신
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B=.31, CI{.25,.38}). 한편, 아버지의 자존감(X)과 자
녀의 사회적 기술 간(Y)의 관계에 두 매개변인(M1, M2)
을 포함시켰을 때의 아버지의 자존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트스트랩 95 %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2, 
CI{-.07,.11}). 이와 반대로, 두 매개변인(M1, M2)이 포
함되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의 자존감(X)이 자녀의 사회
적 기술(Y)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
므로(B=.31, CI{.25,.38}) 매개변인인 아버지-자녀 상호
작용과 자녀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
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이 확인되었다. 

Pathway Effect SE t
95 % CI

LL UL

Indi
-rect 
eff.

X→ M1→ Y .17 .04 .09 .24

X→ M2→ Y .05 .02 .02 .09
X→ M1→ M2→ Y .07 .02 .03 .11

Total Ind. .29 .05 .20 .38
Direct effect .02 .05 .51 -.07 .11

Total effect .31 .03 9.50*** .25 .38
X: Father’s self-.esteem, M1: Father-child communica -tion, M2:
Child’s self-esteem, Y: Child’s social skills, Indirect eff: Indirect 
effect, *** p<.001

Table 3.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아버
지 대상으로 아버지의 자존감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사회적 기
술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개의 변인들은 모두 서
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과 아버지의 자존감 및 자녀의 자존감은 각각 높은 수준
(0.7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
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되며 이는 결국 자녀의 사회적 기술 함양에 영향을 미치
게 됨을 의미한다. 또, 아버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녀
의 자존감도 높게 되고 이는 자녀가 사회적 기술을 적절
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
는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2,4,11]이나 자
녀의 자존감[19-25]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높은 
자존감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38-43]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나 높은 자녀의 자존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이 아버
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를 순차매개 
및 완전매개 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아버지의 자존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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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을 순차적으
로 통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자녀
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효과 크기를 각각 비교한 결과, 아버지-자녀 의
사소통(B=.19, β=.38, p<.001)이 자녀의 자존감(B=.14,
β=.29, p<.001)보다 컸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
이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존감보다 자녀의 사
회적 기술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
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녀 자신의 자존감 수준보다도 그의 사회적 기술 발달
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증명한 매개모형에서는 아버지의 
자존감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자존감으
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존
감이 자녀에게 전수되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자녀 의사
소통이 매개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
모의 자존감이 자녀의 자존감으로 이어지며[19- 25] 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보고한[26,27] 선행 연
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결과는 사티어의 가족치료
에서 설명하는 부모-자녀 자존감 전수 과정[2,11]의 근
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아버지의 자존감 및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의 효과 크기
를 각각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자존감(B=.36, β=.30, 
p<.001)보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B=.52, β=.52 p<.001)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는 아버
지의 자존감 그 자체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
사소통이 더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실제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 측정치와는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의 측정에 아
동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정확한 측정치를 얻도록 해야
겠다. 둘째, 본 연구 모델의 설명량이 .43로 나타나, 자녀
의 사회적 기술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다른 연구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연구 표본 수가 적
고 한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연구 결과이므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둔 아버지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효과 크기가 큰 
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자존감의 아버지
-자녀 전수 과정을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함을 경

험적으로 보여줬다. 둘째, 아버지의 자존감이 자녀의 사
회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 아버지
의 자존감은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나 자녀의 자존감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자녀의 자존감
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줬
다. 넷째, 어머니 대상의 연구보다 그 수가 부족한 아버
지 대상의 연구 결과를 제공했다. 이런 의의로 인하여,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 발달에 대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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